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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ature estimation is an important aspect of physical anthropology and forensic science, especially 
when long bones are missing or fragmented, necessitating alternative skeletal indicators. The sternum, due to its 
location in the chest, is relatively resistant to damage and may be useful in forensic identification. However, no 
research for stature estimation using the sternum in Korean population has been repor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nal length and stature and propose equation of statue estimation in Korean 
population. 56 formalin-fixed Korean adult cadavers (38 males, 18 females, mean age 79.2±10.3 year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length of manubrium (M), length of body (B), and combined length of sternum (CL) and the 
stature were measured. Descriptive statistics for all variables were calculated, and comparisons by sex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samples t-test. The correlation between sternum length and stature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o prove the measurement variables with the highest correlation and their effects on stature,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derive a regression equation 
for estimating stature. Both B and C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tature in males, females, and the 
total sample (p<0.05). B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males R=0.748, females R=0.573, total R=0.719) and 
showed the lowest standard error of estimate (SEE) in regression analysis, indicating the highest accurac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combining B and CL increased accuracy in males and in the total sampl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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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원확인은 체질 인류학 및 법의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

한 절차이며, 특히 신원 미상의 유골이나 부패된 유해에 대

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유골을 통해 사망자의 성별, 나이, 키, 거주지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생물학적 정보의 기초가 되며, 신원을 확인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1]. 특히 신원 미상

의 유해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조사에서 뼈는 키의 추정뿐

만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인체계측

학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 
사람의 뼈를 계측하여 키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 왔다. 키를 추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실

제 키에 기여하는 모든 뼈들을 측정하는 해부학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3,4]. 그러나 이러한 해부학적 방법은 전체 뼈들

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단 하나의 뼈만 측정하여 키를 추정하는 회귀 분석법인 

수학적 방법이 해부학적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5,6].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학적 방법은 위팔뼈, 노뼈, 자
뼈 등의 팔뼈와 넙다리뼈, 정강뼈, 종아리뼈 등의 다리에 긴

뼈들을 이용하여 키와의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키 추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7-9]. 
그러나 현장에서 회수되는 유해에서 온전한 뼈를 확보하

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긴 팔다리뼈 [10,11]뿐만 아니

라 손허리뼈 [12,13], 발허리뼈 [14,15], 어깨뼈 [16] 및 척추뼈 

부분 [17-19] 그리고 복장뼈와 같은 작고 짧은뼈에 대한 회

귀방정식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대형재난이나 강력사건으

로 인하여 종종 시신이 심하게 부패하거나, 사지가 절단되

거나, 심한 훼손이 있는 경우 가슴 중앙에 위치하여 보호받

는 복장뼈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는 예가 있어 [20],  
신원확인에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복장뼈를 이용하여 성별 [21-23], 나이 [24,25],  
키 [26-28]를 추정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복장뼈의 형태학적 특성에 따른 키 추정에 사용되었 

다 [29]. 19세기 후반에 Dwight [30]는 복장뼈의 키 추정

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었다. 이후 인도 

인 [26,31], 포르투갈인 [28], 스페인인 [32], 터키인 [22], 중국

인 [33], 태국인 [34] 등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복장뼈길이를 

활용한 키 추정 연구를 진행해 왔다. Menezes 등 [35,36]과 

Saraf 등 [31]의 남인도인, Yonguc 등 [22]의 터키인 그리고 

Verapat 등 [34]의 태국인에서는 복장뼈의 길이와 키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Tumram 등 [26]의 인도인, 
Marinho 등 [28]의 포르투갈인, Macaluso 등 [32]의 스페인

인, Zhang 등 [33]의 중국인에서는 복장뼈길이와 키는 상관

관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인구 집단에 따라 복장뼈

길이와 키의 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며, 인구 집단에 

따라 키 추정을 위한 복장뼈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Jeong과 Woo [37]는 유적에서 출토된 뼈와 현대인의 뼈

를 비교하여 한국인의 키 추정 공식을 제시하였다. 또한 팔

다리뼈의 방사선영상 [38,39], 넙다리뼈의 컴퓨터단층촬영

영상 [40], 팔다리뼈 [41]를 직접 계측하여 키 추정 공식을 

제시한 연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인에서 복

장뼈를 이용한 키 추정 방정식에 대한 보고는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시신에서 복장뼈길이

를 측정하고, 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키 추정 방정식

을 도출하여,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특성과 법의인류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과대학, 치과대학 그리고 한의과

대학 해부학교실에 교육 및 연구용으로 기증된 한국인 시

신 중 뼈대의 손상과 수술 이력, 기형 등의 이상 징후가 있

는 시신을 제외한 56구 (남자 38구, 여자 18구)를 사용하였

다. 시신의 평균연령은 79.2±10.3세였다 (Table 1). 본 연구

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진행되었다 (IRB No. CHUNCHEON 2023-06-003).

study proposed the first regression equations for stature estimation from sternal length in Koreans. In particular, 
B was the most powerful candidate for stature estimation in Koreans. For male, Stature=1218.964+5.110× B-

0.634 × CL, and for female, Stature =1367.617 +2.232 × B-0.202 × CL. This formula may be more appropriate 
and useful in forensic identification and anthropological research for the Korean population.

Keywords : Stature estimation, Sternum, Regression equation, Identification,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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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해부 과정 

시신의 가슴우리에 있는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아래 근육

을 제거한 후, 첫째부터 일곱째 갈비뼈와 복장뼈를 함께 적

출하여 복장갈비관절 주위의 조직들을 제거하고 복장뼈자

루, 몸통, 칼돌기를 노출시켜 복장뼈를 분리, 적출하였다. 
키와 복장뼈의 길이 측정은 Ashley [42] 측정 방법을 사용

하였다. 

2) 측정 방법 

키는 시신을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의 가장 위쪽 정수

리점 (Bregma)부터 발꿈치뼈융기 (Calcaneal tuberosity)까지

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복장뼈에 대한 길이 측정에는 복장

뼈자루의 길이 (Length of Manubrium, M)와 복장뼈몸통의 

길이 (Length of Body, B) 그리고 복장뼈전체의 길이 (Com-
bined Length of Sternum, CL)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 복장뼈자루의 길이는 복장뼈자루의 목아래패임 (Jugular 
notch) 정중앙에서 자루몸통결합 (Manubriosternal junction) 
부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복장뼈몸통의 길이는 자

루몸통결합에서 몸통칼돌기결합 (Xiphosternal junction) 사
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복장뼈전체의 길이는 복장뼈자루

와 복장뼈몸통을 합친 복장뼈전체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복장뼈는 3차원 구조로 많이 굽은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 복장뼈자루와 복장뼈몸통의 길이를 각각 측정하여 측

정값을 합하였다. 칼돌기는 모양과 길이가 매우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43]. 모든 측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각각 2회씩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모든 측정 변수의 결과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
sion 25.0, IBM Corporation, Somers, NY, USA)를 사용하였

다. 모든 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는 측정자 내 신뢰도 (ICC: 
Intra-class correlation analysis)와 측정자 간 신뢰도 (ICC: 

Inter-clas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 Koo와  

Li [44]의 정의에 따라 신뢰도 수준을 분류하였다. 
모든 변수의 측정값에 대해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각각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변수의  

측정값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Indepen-
dent samples t-test)을 사용하였다. 복장뼈길이와 키와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Pear-
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낸 측정 변수와 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귀분석 (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과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키 추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을 도출하였다. p 값은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측정자 내 및 측정자 간 신뢰도 분석

2명의 측정자가 각각 2회씩 측정한 값에 대한 측정자 내 

Table 1. Categorization by age and gender in the Korean population

Age Male Female Total

40~49 1 0 1
50~59 1 1 2
60~69 4 1 5
70~79 17 3 20
80~89 10 7 17
90~99 5 6 11

Total 38 18 56

Fig. 1. Measurement points of Sternal Length. M: Length of Manu-
brium; B: Length of Body; CL: Combined Length of Ster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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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측정자 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키 (S)는 측정자 내에

서 0.997, 측정자 간에서 0.998, 복장뼈자루의 길이는 측정

자 내에서 0.994, 측정자 간에서 0.997, 복장뼈몸통의 길이 

(B)는 측정자 내에서 0.989, 측정자 간에서 0.994, 복장뼈

전체의 길이 (CL)는 측정자 내에서 0.998, 측정자 간에서 

0.999였다. 모든 측정값에서 우수한 등급 (0.81~1.00)의 신

뢰도를 보였다.

2.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 비교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

된 바와 같다. 주요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키 (S)는 전

체 표본은 161.60±6.94 cm, 남성은 164.75±5.70 cm, 여성

은 154.97±4.07 cm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키가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복장뼈자루의 길이 (M)는 

전체 표본은 47.77±6.16 mm, 남성은 49.15±6.12 mm, 여
성은 44.87±5.31 mm였으며, 복장뼈몸통의 길이 (B)는 전

체 표본은 99.97±10.88 mm, 남성은 102.71±9.60 mm, 여
성은 94.16±11.40 mm,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는 전체 표

본은 147.72±13.18 mm, 남성은 151.85±11.88 mm, 여성 

은 139.02±11.71 mm로 나타났다. 복장뼈자루 (M) (p< 

0.05), 복장뼈몸통 (B) (p<0.01) 그리고 복장뼈전체 (CL)의  

길이 (p<0.001)는 남성이 여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키와 복장뼈 길이의 상관관계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키에 대하여 복장뼈몸통의 

길이 (B)와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전체 표본에서 양 ( +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반면 복장뼈

자루의 길이 (M)는 남성, 여성 그리고 전체 표본에 대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키 추정에 고려된 모든 

측정 변수 중 복장뼈몸통의 길이 (B)에서 남성 (R = 0.748),  
여성 (R = 0.573), 그리고 전체 표본 (R = 0.719)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복장뼈전체의 길이 (CL)에서는 남성 

(R = 0.607)이 여성 (R = 0.5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관

찰되었으며, 전체 표본 (R = 0.687)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4. 키 추정을 위한 선형 회귀방정식

Table 4에서는 복장뼈의 측정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변수에서 키 추정을 위해 도출된 선

형 회귀방정식을 보여준다 (Table 4). 키 추정을 위해 도출

된 다양한 방정식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추정값의 표준오

차 (SEE)를 기준으로 비교되었으며, SEE가 낮을수록 방정

식의 신뢰도가 높다. 복장뼈몸통의 길이 (B)를 기반으로 키 

추정을 위해 도출된 방정식은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를 

기반으로 추정된 방정식에 비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가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study sample (N = 56)

Variable
Total sample (N = 56) Male (N = 38) Female (N = 18)

T-value p-value
Range Mean±SD Range Mean±SD Range Mean±SD

Age 48~99 79.23±10.38 48~92 77.16±9.10 50~99 83.61±11.75
S (cm) 148.2~176.0 161.60±6.94 148.2~176.0 164.75±5.70 148.7~163.0 154.97±4.07 6.517 <0.001
M (mm) 36.2~59.8 47.77±6.16 36.5~59.8 49.15±6.12 36.2~54.2 44.87±5.31 2.544 .014*
B (mm) 77.8~124.9 99.97±10.88 84.3~124.9 102.71±9.60 77.8~117.0 94.16±11.40 2.928 .005**
CL (mm) 122.4~171.2 147.72±13.18 127.4~171.2 151.85±11.88 122.4~164.5 139.02±11.71 3.791 <0.001

S: Stature; M: Length of Manubrium; B: Length of Body; CL: Combined length of Sternum. 
*p<0.05, **p<0.01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for stature and sternal measurements

Correlation of stature with Males Females Total sample

Variable R p-value R p-value R p-value

M (mm) 0.005 .978 -0.124 .623 0.200 .139
B (mm) 0.748 <0.001 0.573 .013* 0.719 <0.001
CL (mm) 0.607 <0.001 0.501 .034* 0.687 <0.001

M: Length of Manubrium; B: Length of Body, CL: Combined Length of Sternum.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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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복장뼈몸통의 길이 (B)와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를 기반으로 키 추정을 위해 도출

된 방정식은 여성보다 남성의 키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것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이 불분명한 경우인 전체 표본을 기

반으로 도출된 방정식은 복장뼈몸통의 길이 (B)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확도로 키 추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찰

되었다 (Table 4).

5. 키 추정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Table 5의 다중회귀분석은 남성과 전체 표본에서 복장뼈

몸통의 길이 (B)와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를 합한 방정식

을 사용할 때 단순회귀분석 방정식에 비해 키 추정 정확도

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반면 여성의 다중회귀분석 방정식

은 단순회귀분석 방정식에 비해 키 추정 정확도가 향상되

지 않았다 (Table 5).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인 시신 56구를 대상으로 복장뼈길이를 

이용하여 키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키 

추정 회귀방정식을 제시한 한국인 최초의 보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키 추정 연구들은 주로 긴 뼈 (넙다리

뼈, 정강뼈, 위팔뼈 등)를 활용하였으나 [7-9], 대형재난이나 

살인사건, 고고학적 발굴 등에서 긴 뼈가 결손된 경우가 적

지 않다. 따라서 작거나 짧은 뼈를 이용한 키 추정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복장뼈는 해부학적 위치상 비교적 보존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20],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30세 이후부터 100세까지 복장뼈전체 길

이나 형태는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다는 보고 [45]를 

하였으며, 본 연구의 표본 특성에 따라 키 추정 회귀방정식

이 적용 가능한 대상은 40대 이상의 현대 한국인으로 한정

되는 것에 대한 연구의 설득력이 강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복장뼈자루의 길이 (M)는 키와 유의한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복장뼈몸통의 길이 (B)와 복장

뼈전체의 길이 (CL)는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복장뼈몸통의 길이 (B)는 

남성 (R= 0.748)과 여성 (R= 0.573) 그리고 전체 표본 (R=  

0.719) 모두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한국인의 복장

뼈에서 키 추정을 위한 핵심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키와 복장뼈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는 이전 연구에

서 인구 집단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남인도 (R= 0.894) [31],  
터키 (R = 0.740) [22], 태국 (R = 0.719) [34] 인구 집단에서 

보고된 높은 상관성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반
면, 중앙 인도 (R= 0.550) [26], 포르투갈 (R= 0.329) [28], 스
페인 (R = 0.461) [32], 서부 중국 (R = 0.541) [33] 인구 집단

에서는 낮은 상관성을 보고하여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복
장뼈길이의 측정 변수 중 이전 연구의 인구 집단 [28,31,34]
에서는 복장뼈전체의 길이 (CL)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Table 4. Linear Regression models for stature estimation

Sample Linear Regression model R R2 SEE

Males Stature = 1191.827 + 4.436 × B 0.748 0.559 38.38
Stature = 1205.293 + 2.912 × CL 0.607 0.368 45.92

Females Stature = 1357.022 + 2.046 × B 0.573 0.328 34.45
Stature = 1307.501 + 1.742 × CL 0.501 0.251 36.38

Total sample Stature = 1157.790 + 4.584 × B 0.719 0.516 48.73
Stature = 1081.806 + 3.617 × CL 0.687 0.472 50.94

B: Length of Body; CL: Combined length of Sternum; SEE: Standard Error of Estimate.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at suggested increased accuracy in stature estimation

Sampl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R R2 SEE

Males Stature = 1218.964 + 5.110 × B-0.634 × CL 0.751 0.564 38.72
Females Stature = 1367.617 + 2.232 × B-0.202 × CL 0.573 0.328 35.57
Total sample Stature = 1108.236 + 3.269 × B + 1.226 × CL 0.727 0.528 48.60

B: Length of Body; CL: Combined length of Sternum; SEE: Standard Error of Es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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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뼈몸통의 길이 (B)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표본 수와 연구 방법의 차이로 인

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인구 집단 간 몸매 및 뼈의 비율 

차이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몸매 및 뼈의 비율은 인구 

집단 및 지리적 위치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다 [37]. 이는 인구 집단과 지리적 위치와 같은 요인이 키 

추정 방정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복장뼈길이를 이용하여 키 추정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각 인구 집단에 맞는 방정식을 개발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키와 복장뼈 측정값에서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성별에 따른 키와 복장뼈 측정값 사이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복장뼈몸통의 길이 (B)와 키의 상

관관계에서 남성 (R = 0.748)이 여성 (R = 0.680)보다 더 높

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는 남성 

(R = 0.607)이 여성 (R = 0.501)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전 연구

결과 [31,34]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키와 복장

뼈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성별에 대한 회

귀방정식을 별도로 계산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인구 집단에서 실제 복장뼈길이를 이용하여 키

를 추정하는 방정식이 보고되었다 [26,31,34].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인 고유의 키 추정 회귀방정식을 검증하기 위

해 검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방정식에서 추정값의 표준

오차 (SSE)는 단순회귀분석 결과, 복장뼈몸통의 길이 (B)를 

이용한 추정식이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를 이용한 추정식

보다 표준오차 (SEE)가 낮아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특
히 남성에서는 SEE가 3.83 cm로 전체 표본에서도 합리적

인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는 터키 (SEE 3.14 cm) [22] 및 남

인도 (SEE 4.11 cm) [35,36] 인구 집단의 연구에서 복장뼈

전체의 길이 (CL)보다는 특정 부위 길이가 더 우수한 예측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반면 남인도 [31] 인
구 집단에서는 SEE 2 cm 미만으로 보고됐으며, 태국 [34]은 

SEE 5.37 cm, 중앙 인도 [26]는 SEE 7.40 cm, 포르투갈 [28] 
은 SEE 6.59 cm, 스페인 [32]은 SEE 5.56 cm 및 서부 중 

국 [33]은 SEE 4.76 cm로 인구 집단마다 다른 수준의 정확

도가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집단마다 결과의 불일치는 인

구, 유전학, 영양, 인구 통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으

며, 이러한 요인은 각 인구 집단의 뼈의 형태와 키에 영향

을 미친다 [1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회귀방정식

은 한국인 집단에 특화된 모델이며, 다른 인구 집단에 그대

로 적용하기 어렵다 [28,32].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남성과 전체 표본에서 복장뼈몸통

의 길이 (B)와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를 합한 방정식을 사

용할 때 단순회귀분석 방정식에 비해 키 추정 정확도가 증

가함을 보였으나, 여성에서는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여성 표본 수가 적고 (18명),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

아 (평균 83.6세) 노화에 따른 척추 압박, 자세 변화 등이 키 

감소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복장뼈길이를 이용한 키 추정을 위한 한국인에게 적용 가

능한 한국인 고유의 회귀방정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표본이 

56구로 제한적이며, 특히 여성 표본 수보다 남성 표본 수가 

2배나 많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회귀방정식과 성별이 불분

명한 경우인 전체 표본을 기반으로 도출된 회귀방정식의 일

반화에 제약이 있을 것이며, 향후 성별이 동일한 수의 대규

모 추가 연구를 통하여 개선된 회귀방정식의 제안이 필요하

다. 둘째, 시신의 평균 연령이 79.2세로 높았으며, 노화로 인

한 키 감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3]. 셋
째, 본 연구는 시신의 생전 키가 아닌 사후 측정치를 사용

하였으므로, 사망 전·후 키 차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할 것

이다 [3,37]. 
본 연구는 한국인에서 복장뼈길이를 이용한 최초의 키 

추정 회귀방정식을 제시하였으며, 긴 뼈가 결손된 상황에

서 신원확인뿐만 아닌 체질인류학과 법의학적 연구에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
히 복장뼈몸통의 길이 (B)와 복장뼈전체의 길이 (CL)를 합

한 키 추정 방정식을 사용할 때 키 추정 정확도가 증가함

을 나타냈다. 따라서 복장뼈길이를 이용한 한국인의 고유

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는 Stature =  

1218.964 + 5.110 × B -0.634 × CL, 여성의 경우는 Stat-
ure = 1367.617 + 2.232 × B-0.202 × CL. 향후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표본 연구와, CT·3D 스캔 

자료를 이용한 측정법 개발이 병행된다면 [32,33], 보다 정

밀하고 보편적인 추정식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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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키 추정은 체질인류학 및 법의학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긴 뼈가 결손되거나 파편화된 경우 대체 뼈의 

지표가 필요하다. 복장뼈는 해부학적 위치 특성상 손상에 강해 법의학적 신원확인에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

상으로 복장뼈를 이용한 키 추정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시신에서 복장뼈길이와 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고유의 키 추정 방정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한의

과대학에 기증된 한국인 성인 시신 56구 (남자 38구, 여자 18구, 평균연령 79.2±10.3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Ashley 방
법에 따라 복장뼈자루의 길이 (Length of Manubrium, M), 복장뼈몸통의 길이 (Length of Body, B), 복장뼈전체의 길이 

(Combined Length of Sternum, CL)를 측정하였으며, 키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가장 위쪽부터 발뒤꿈치 끝까지 측

정하였다.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모든 변수의 측정값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성별을 비교하였

으며,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단순선형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B
와 CL은 남녀 및 전체 표본에서 키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05), M은 유의하지 않았다. B는 가장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성 R = 0.748, 여성 R = 0.573, 전체 R = 0.719), 회귀분석에서도 가장 낮은 표준오차 (SEE)
를 나타내어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남성과 전체 표본에서 B와 CL을 함께 사용할 때 정확도가 증

가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복장뼈길이를 이용한 최초의 키 추정 회귀방정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B는 한국

인에서 키 추정의 가장 유용한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한국인의 고유한 회귀방정식은 B와 CL을 합하여 사용할 때 키 추

정 정확도가 증가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복장뼈길이를 이용한 한국인의 고유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남성의 경우는 

Stature = 1218.964 + 5.110 × B-0.634 × CL, 여성의 경우는 Stature = 1367.617 + 2.232 × B-0.202 × CL. 본 연구 결과

는 법의학적 신원확인과 체질인류학적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찾아보기 낱말 : ‌�키 추정, 복장뼈, 회귀방정식, 신원확인, 한국인


